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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20개의 강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미래 사회와 종교,
그리고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했던 강연들을
쭉 한번 요약해 보고

미래 사회에 종교
혹은 영성이라는 이름에

어떤 변화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관해서

또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이런 주제와
관련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래 사회가 굉장히 급속한 방식으로
그 이전의 사회와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
국한시켜서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 차례 강조 드렸습니다만

세속화, 소위 Secularization
(세큘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종교의 영향력, 종교의 권위가
어쨌든 사회 제반 분야에서 약화가 되고

사회의 고유의
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

종교적이지 않은 인식체계
혹은 상징체계가 힘을 얻어가는

세속화 과정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

기술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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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종교적 세계관으로 설명됐던
설명체계들을 대체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레오 지동설이 대표적입니다만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즉 종교가 설명했던 여러 영역을
다른 세속적 세계관이

대체해 가는 현상들은
앞으로 심화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가
항상 묻고 대답했던 해답체계의 내용

예컨대 왜 죽는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와 같은

소위 삶에서 있어서의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도에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물론 표본조사죠.

그 종교와 종교적 세계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의 98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부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세계 혹은
물질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던 혹은 다른 말로 지칭하든 간에

계속 이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이는 세계 이후의

사후세계든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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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원이 있다고 하는
믿음체계 혹은 세계관이

이 제도 종교에 속해있는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을

분명한 형태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너 종교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I'm not religious but spiritual”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인 말로 ‘NRBS’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이지 않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나는 영적이야”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말의 내용은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된 종교의 신도는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이는 세계 이후에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 세계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제도화된 종교와

그다음에 소위 종교성, 혹은 영성이
분리되는 현상이 21세기에

혹은 20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21세기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설명하면서
소위 윤회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믿음체계가 예전 같았으면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체계로
인정이 됐겠다고 보면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가톨릭 신도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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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윤회론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최소 20~30%가 된다는 얘기는

소위 제도화된 종교의 도리와
개인의 믿음체계 혹은 종교적 세계관이

병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와 더불어서
여하튼 앞으로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종교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

혹은 세계관의 선택 문제로
살아남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더불어서 세속적 세계관,
혹은 과학적 세계관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면서 소위
종교적 세계관과의 충돌이라는

갈등 같은 것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존에 있는 갈등들을
증폭시킨다는 측면에서

소위 바람직한 종교 생활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종교 혹은 자신의
종교 내부에서조차도

유연하고 통합적인 태도를 갖는
방식의 종교 생활이나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교학자입니다만

1부, 2부 동안에
여러 종교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종교이론에 관한 얘기가

우리 종교 혹은 내 종교를
더 깊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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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종교의 좋은 점들을
내 것으로 수용하게 되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키워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종교도 혹은
한국이 처한 종교 상황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전히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에서 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 종교에 속해있는
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적어지는 현상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 이상이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그 50% 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세계관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에 대해서 혹은
제도 종교를 벗어난 영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발견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여하튼 이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저희가 전통,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종교를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으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종교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는데
넓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종교들을 사실 여러 종교와
비교의 관점이나 시각으로 바라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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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종교의 독특성
그리고 종교의 장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에 대한 이해,
지성적 이해 노력이

실제로는 자신의 종교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깊게 하고

종교가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위안 자체를

저희가 목욕물을 버리되
아이는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위안을 자기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종교의 공부,
종교의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들께 더 큰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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